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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 Executive Summary >

  ◈ ‘19년 글로벌 조강생산 전년비 3.4% 증가 
 - ‘19년 글로벌 조강생산은 아시아와 중동을 중심으로 증가해 ‘18년 대비 3.4% 증가한
   1,869.9백만톤을 기록 
 - 반면, 제조업 침체를 겪은 EU와 일본의 생산량은 전년비 약 5% 감소하면서 지역별
  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남
 - ‘19년 글로벌 조강생산 1위는 중국(996.3백만톤), 2위는 인도(111.2백만톤)이며 한국은
   ’18년 대비 1계단 하락한 6위(71.4백만톤)

       * 상위 10개국(백만톤, 전년비) : Œ중국 996.3(8.3%), �인도 111.2(1.8%), Ž일본 99.3(△4.8%), �미국 87.9(1.5%), 
       �러시아 71.6(△0.7%), ‘ 한국 71.4(△1.4%), ’독일 39.7(△6.5%), “터키 33.7(△9.6%), ”브라질 32.2(△9.0%), •이란 31.9(30.1%) 

 ◈ 중국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철강경기 위축 우려
 -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춘절연휴를 연장하고, 인구 9백만명의 우한시를 
   봉쇄하는 등 경제활동이 중단되고 있어 중국 및 글로벌 경제에 파급력이 클 전망
 - 단기간 내 생산차질이 있지는 않겠으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수요둔화 및 철강가격
   하락으로 이어지며 중국 철강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보임
 - 중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미치는 영향을 감안했을 때, 중국 철강수요 감소는 아시아,
   중동을 비롯한 신흥시장을 넘어 전세계 철강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. 특히, 우리
   나라는 중국의 최대 철강 교역국으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

 ◈ 일본철원협회, ‘18년도 철강축적량 발표 
 - 일본의 ‘18년 신규 철강축적량은 13.8백만톤으로 전년비 22.4% 증가하여 최근 3년간
   증가세를 나타냈으며, ‘18년 누계철강축적량은 13.9억톤으로 1% 증가

   - 일본의 ‘18년 철강생산은 91.6백만톤으로 전년비 1%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직간접
     수출량이 더 큰 폭으로 감소(△5.3%)해 신규 철강축적량은 2.5백만톤 증가


